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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부산에 침투한 일본어업자의 실태분석*1)

공 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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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를 해 왔으며, 이런 일본어업자들의 불법적인 밀어로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는 일본의 행위는 1876년에 부산항이 개항되기 전

까지 지속되었다. 강화도 조약으로 조선을 개항시킨 일본은 본격

적으로 조선의 자산을 강탈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수

산자원을 침탈하기 위해서 1883년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함

경도 연해에 일본인을 위한 어업권을 갖기 위해 

을 체결하였고, 또한 1889년 을 

조인하여 양국해안 3해리 이내에 통어하는 어선에 대한 통어수속 

어업세 포경 허가 단속규칙 등을 정했다. 1897년 원양어업장

려보조법이 발포되면서 조선해 침식의 발판이 되었으며 1900년에

는 경기도 연안까지 일본인 통어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리고 1902

년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를 결성한 다음 그 본부를 부산에 두어 

조선해에서의 일본인 어업을 국가에서 직접 관장했다. 1904년 러 

일 전쟁 때에는 한일의정서를 체결해 한국을 자신들의 세력권으

로 편입시켰으며 충청도 황해도 평안도까지 어업권도 획득함으

로 실제로 한반도의 전 수역이 일본인의 통어구역으로 되었다. 그

리고 1908년에는 한일어업협정법을 맺어 일본어민이 한국어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국의 연해 및 내수면에서까지 어로행위가 가능

하게 되었다. 

이런 일본의 침략적 정책으로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화가 되어가 

는 환경이 조성이 되자 일본통어민들이 급속하게 증가했을 뿐만 아

니라 일본정부의 정책으로 어업이민도 이주어촌까지 건설하여 일정

한 지역에 정주하면서 어로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였다. 청 일, 

러 일 전쟁 후 조선해안에 출어하는 일본어업자들은 군수식품조달

에의 협력과 동아( )정책의 관점에서도 조선에서의 이주어촌 건

설이 아주 중요하다고 일본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고 요시

다 케이이치( (1954))는 분석하였다. 일본어업자들이 우리나

라로 진출한 배경은 초기에는 일본국내에서 어업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어업인구는 늘어났지만, 어획할 수 있는 어장이 감소하

면서 근해지역 어장을 대체할 수 있는 어장이 바로 조선해였다. 여

기에 개인적인 수입을 목적으로 출어한 일본어업자도 있었지만, 일

본정부의 지시로 각 현이나 수산단체가 어업자들에게 장려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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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하면서 조선해 진출을 유도하였다. 또한, 조선해 연관 어업조합 

설립 규정을 만들어 부산에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를 조성해 부산은 

물론 조선에서의 일본 어업세력을 확대하고 조선의 수산자원을 침탈

하여 군수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이처

럼 근대 부산은 일본인 부산수산회사 및 조선어업협회가 설립되는 

등 어업활동의 중요거점으로서 일본어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한 도

시이다. 따라서 일본어업자의 침입으로 인한 수산자원의 침탈과정과 

이주어촌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또한, 일본인어업을 발

전시키기 위해 일본인어민의 조직화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일본어업자의 침투에 관한 연구로서, 이원순(1967)은 한 일 양국  

간의 심각한 외교적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은 개항기 일본인어업의 

침략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4)은 개항이후

부터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 일본어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우리 연근

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강압적으로 각종 조약을 체결해 어업권을 

획득했음에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했다. 이영학(1995)은 일본의 어업

침투의 과정과 어업행위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한국정부와 어민

의 대응에 관해 분석했고, 송희선(2004)은 한반도 남해안을 중심으

로 일본의 어업수탈과정에 대해 고찰했다. 그리고 김수희(2011)는 

조선어장의 식민지화과정에서 제국주의 성격에 관해 검토했고, 안

영수 외(2012)는 일본의 어업침투를 개항기, 어업령 및 조선어업령 

제정기로 나누어 일본의 어업침탈 과정을 분석해 권현망어업의 변

천사에 대해 분석했다. 

일본인 이주어촌의 침투에 관한 연구로서, 요시다 케이이치(

(1954))는 일본인의 조선해안 출어와 그 성격 및 통어시대

의 조선해안 어업 개발과 이주어업의 건설 등에 대해 분석했고, 

여박동(1994)은 식민지시대 통영과 거제도의 일본인 어업이민을 

위해 건설된 이주어촌의 형성경위에 대해 고찰했다. 그리고 김수

희는 일본인 어민의 어업근거지건설계획이 일본인 집단이주에 미

친 영향 분석(2005a)과 고등어를 둘러싼 일본인 이주어민과 어업

자본가의 동향에 대한 검토(2005b)가 있었으며, 김승(2010)은 부

산지역 이주어촌의 현황 및 한국인어촌의 관계, 이주어촌의 경제

활동 등에 대해 분석1)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어민의 조직화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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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표적인 연구로서, 김수희(2004)는 일본인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일본인어민의 조직화를 국가가 직접관리 했으며 어민활동지

원 등 일본국가의 보조금 지급은 한국어장의 식민지화를 획책했다

고 기술했다.  

이상과 같이 근대 이후 일본어업자들이 조선해안을 침투해 조선 

어장을 침탈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러나 일본어민이 조선해를 침입해가는 과정을 거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기는 했지만, 동북아해역의 주요도시이고 일본인 어민의 중

심거점인 부산에서의 인적이동의 매개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의 제

국주의 정책의 실현에 대한 분석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부산을 중심으로 일본어업자들이 조선에 침투해가는 양상을 통

어민과 이주어촌의 형태로 분석하여, 일본이 조선에서 어업기지를 

확대해 조선연근해 및 조선어업을 지배해서 식민지 및 제국주의화 

해가는 실태를 밝히고자 한다.

2. 통어민의 침투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일본인

이  유리한 조건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각종 조약들을 체결했다. 

1883년 (약칭 ) 결과, 제 

41관에 의해2) 일본은 전라 경상 강원 함경의 4 연안어장 즉, 

1) 부산 이주어촌에 관한 연구로서는 대표적으로 김승(2010)을 들 수 있다. 

(1921)와 (1910)의 사료분석에 근거한 결과, 이주어촌 형성 

및 경제적 활동에 대해서는 다소 공통되는 부분도 있지만, 본고에서는 인적이동

의 바탕위에서 일본어민의 경제적 활동으로 인해 부산의 어장 및 수산물이 점점 

장악되어 식민지화 및 제국주의화 되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일본이

주어민과 조선어민들 사이의 관계에서는 어느 정도 합리적 계약관계를 형성했다

는 김승(2010)의 주장에 대해, 본고는 당시 일본서민이 ‘풀뿌리 식민지지배’의 일

본정책에 이용되었던 만큼 다소 합리적 계약관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일본어민은 일본정부의 의도 하에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기여한 식민지의 

주체로서 전개했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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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 및 남해안의 전해역과 대략 북위 36도선 이남의 서해안을 

포함하는 해역에 대한 어업권을 탈취했다. 반면, 조선의 어선들은 

일본국의 히젠( ), 치쿠젠( ), 이와미( ), 나가토( ), 이

즈모( ), 쓰시마( ) 등의 연해에 오가면서 어업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양국이 상호평등하게 어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획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당시 조선 어민들은 황폐된 

일본 연안 어장에서 출어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조선어업이 전근대 어업형태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

본 해역까지 진출해서 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따라서 실질적

으로는 아무런 대가도 받지 못하고 일본어민의 일방적인 진출을 

합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 1889년에 조인된 

(약칭 )은 전문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양국해안 3해리 이내에 통어하는 어선에 대한 통어수속

어업세 포경 허가 단속규칙 등을 결정한 것이다. 즉, 양국의 연

안 3해리 이내에 어업을 하고자 하는 양국어선은 상대국 관계 관

청으로부터 어업면허장을 받아야 했으며, 당시 세계적으로 확정된 

국제법이 원칙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것을 여기에 적용3)시킨 것은 

조선의 영해를 3해리로 인정시켜 합법적인 절차로서 어로행위를 

했다는 것을 정당화시키고 싶어서였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이것

은 상대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도 하에 침략

적으로 조선해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획

물은 상대국 해안지방에서 판매 가능했다는 내용도 조선어민들의 

어획물이 일본을 건너가는 경우는 드물었고, 일본인이 주로 통어

를 목적으로 건너왔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본다면, 일본국의 이익

을 위한 계획된 책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어민들은 조선해에

서의 어획물을 세금 없이 부산수산시장에 판매를 하여 많은 수익

박구병(1967) 개항 이후의 부산의 수산업  항도부산 6권, 부산광역시

사편찬위원회, p.349; 박구병(1974) 이조말 한일간의 어업에 적용된 영해 3해

리원칙에 관하여  경제학연구 22, 한국경제학회, p.23.

3) (1958)  における の   、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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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을 챙겼고, 제 2조 어업세도 부당하게 과소책정된 것이었다. 당

시 연해에서 조업한 일본 잠수기 어선 1척 당 실수입이 보통 340 

~350원에 달했다. 그런데 10명 이상인 경우는 10원, 5명~9명 사

이는 5원, 4명 이하는 3원으로 실제 수입에 비해 얼마나 적게 적

용되었는지 알 수 있다.4) 아울러 각종 위반자에 대한 벌금이 어획

물 몰수와 일원이상 이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아주 약하게 적

용되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당시 일본인이 조선으로 통어를 하

기 위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을 도모하

기 위한 의도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의 처벌

권에 대해서도 일본 근해에서 어업활동을 한 조선인은 일본 국내

법에 따라야만 했고, 반대로 일본인은 치외법권으로 그들의 영사

재판에서 처벌하기로 되어있는 불평등 협정 등은 일본인들이 유리

한 조건들만 제시해 놓고 조선의 연근해를 마음대로 장악하려는 

속셈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일본에게 유리하게 협

정됨에 따라 일본 통어자들이 점점 더 우리나라 해안으로 몰려들

었다. 

당시 조선에서 어획활동을 하는 일본어업자의 침투는 두 가지 형 

태였다. 하나는 1년에 4회 정도로 일본에서 조선근해까지 찾아 와

서 어획활동을 한 통어민( )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에 아예 정

착해 어획활동을 한 이주어민( )이었다. 통어란 일본어민이 

한일합방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걸쳐서 조선연안에 계절적으로 출

어( )한 출가어업을 말한다.5) 주로 서일본의 통어민들은 개항기

까지는 밀어로서 불법적 출어를 했지만 개항이후가 되면 본격적으

로 조선해의 수산자원을 침탈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일본어업자의 

침투과정에서, 동북아해역의 주요도시인 부산에 대한 일본인의 인

적이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30년대에 아키구( ) 니호섬( )의 어부 야마무라야   

마사에몽( )이 대마도주로부터 자금을 대부받아 부산 

4) 박구병(1967) 앞의 논문, p.357.

5) 통어( )에 관해서는 (1954)    : 、pp.159-17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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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해에서 도미어업에 종사했다.6) 그리고 메이지시대에 가장 먼저 

통어해온 사람은 1870년 오이타현( ) 사가노세키( ) 나카

이에 타로우요시( )가 상어어업을 목적으로 고토( )와 

쓰시마를 거쳐서 제주도 근해에 출어한 것이다. 또 1875년 쓰시마 

출신 오이케 츄스케( )가 해조류를 구하기 위해 조선에 왔

으며, 이것이 조선의 해조류를 일본에 처음으로 수출하게 된 경우

다. 그는 부산과 다대포 사이에 있었던 어장 97개 중 12개 어장을 

조선인으로부터 구입했으며, 처음으로 대구, 청어 어업을 경영했

다.7) 오이케는 1888년에는 제염업을, 다음 해에는 부산수산회사 창

립 등 조선수산개발에 큰 공을 세웠다. 1877년에는 히로시마현의 

사카무라( )와 히라카와 진자부로( ) 등 어업인 4명이 

부산에 와서 부근의 어장조사를 했고, 1878년 3월 다시 같은 마을

에서 나카히가시 죠에몽( ) 등 4명이 부산에 와서 상어, 

도미 어로를 목적으로 어장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결과 1879년

부터 낚시 입어자( )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야마구치현

( ) 요시모우라( )에서 닛타 스케쿠로( )등 3명

은 1878년 부산바다에서 거제도 방면까지 출어하여 도미 연망(

)어업을 하였고, 같은 현 오키카무로( )섬 하라 캉지로(

)도 1879년에 부산근해에서 성적을 올린 것이 동기가 되어 이

후 조선해 출어가 활성화되었다.8) 1879년 3월 가고시마현에서 구시

키노무라하마우라( )의 이마무라 타헤지( )외 

8명은 연안어장 쇠퇴 징조의 만회책으로서 고등어 어장탐험을 위해 

쓰시마에서 부산근해에 출어했다. 이것이 조선해 고등어잡이 어업

의 시조가 된다. 

이처럼 어업에 관한 협정이 맺어지기 이전부터도 일본어민은 부

산을 중심으로 밀어로 계속해서 통어를 해오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883년 으로 인해 부산의 연해어장은 일본

6) (1894)    、pp.7-8.(박구병(1967) 앞

의 논문, p.352 재인용)

7) (1954) 앞의 책, p.159.

8) (1954) 앞의 책,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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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69 270

209 125 155

131 45 58

76 31 45

55 45 40

인에게 개방되었으며 이후 일본인들은 대폭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1883년 가가와현( )에 마쓰오카 사키치( ) 등 2명이 삼

치류망( )을 가지고, 1885년에는 철망을 가지고 각각 부산근해에 

출어했으며, 1887년 오카야마현( ) 히나세( ) 마을 가와사

키진베( ) 형제는 숭어 건착망으로 부산을 근거지로 발전을 

했었다.9)

조선해 통어민의 대부분은 조선과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자연적으 

로도 여러 가지 유사한 점이 많은 서일본에 중점적으로 위치해 있

었다. 이들 지역 대부분은 영세한 어업지대로서 농경지가 부족해 

정착해서 농업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며 또한 어획물 등의 수산자원

이 부족하여 어로행위도 제한적이었다. 예를 들면, 가가와현(

)은 어업자 1인당 어획고가 전국 평균 3분의 1도 안 되는 빈약한 

자원인데도 어민의 숫자는 넘칠 정도로 많았다. <표 1> 부산항 총

영사관에서 어업면허증을 내어준 수를 보면, 이 무렵 일본어선은 

주로 세토나이카이( )에 직면해 있는 야마구치현이나 나가

사키, 히로시마, 오이타현 출신이 통어를 목적으로 남해안에 집중적

으로 건너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일본어민은 어업활동을 

하기 위해 수산자원이 빈약한 본국을 떠나 조선으로 건너오게 되었

고, 이들은 또한 어로행위이라는 네트워크 안에서 인적이동이 이루

어졌다.

<표 1> 

9) (1954) 앞의 책, p.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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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34 38

42 15 10

14 15 31

2 27 14

7 - 5

4 4 3

2 1 11

- - 1

- - 1

1 - -

- - 1

718 611 683

:   , pp.105-106.(박구병(1967) 

앞의 논문, p.359 재인용)

일본정부는 조선해 어업의 개발을 단지 산업이나 경제상의 문제 

로만이 아니라 국가적 관점에서 1897년 법률 제 45호에 근거해 원

양어업 장려보조법을 발포해 조선에 출어하는 어선에 대해서 보조

금을 장려했다. 또한 통어의 발전과 조선에서 일본어업자들이 통어

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에 관한 당시 상황을 파악시키기 위해, 농

상무성 수산국장 마키 나오마사( )를 1899년 조선연해 어업시

찰로 파견했다. 그는 부산, 목포, 인천 등을 시찰한 후 조선해 출어

관련의 13부현의 수산대표자와 함께 후쿠오카에서 회의를 개최했

다.10) 당시 일본은 러시아와 토지조차 및 매입 경쟁이 과열되자 조

선 내 일본 어민의 어업 활동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1899년 조선

해통어조합( )을 조직하고 5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

를 설립했다. 그리고 그 본부를 부산에 두어 영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일본어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 근대적인 큰 어

10) (1954) 앞의 책, pp.166-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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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러 일 전쟁이 임박해지자 

조선해수산조합은 군용 식량 보급지로 거제도 장승포에 일본인 어

업 근거지를 건설하였고 일본의 각 지방에서도 일본정부의 정책에 

호응하여 이주어촌 건설에 나섰다. 

러 일 전쟁 이후 조선으로 진출한 일본어민들은 급속히 증가했 

다. 1907년 기준으로 세관을 통과할 때 신고한 어선 수 및 인원과 

징수한 요금을 나타낸 것을 살펴보면, 부산이 어선 1,597척과 세관

을 통과한 어민 6,767명이었고 요금은 합계 5,706원으로 마산에 비

해서도 2배 이상이었고, 또 다른 도시에 비해서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1) 이처럼, 남해안에 통어한 일본어선은 주로 부산

에서 통어수속을 밟았던 것이므로 부산이 일본어선의 왕래가 가장 

잦았고 그 다음으로 마산, 목포 등을 들 수 있다. 즉, 러 일 전쟁

을 계기로 통어제한구역이 전폐되고 조선의 전 수역이 일본인 어업

자들에게 개방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1908년에는 어업에 관한 협

정 에 조인하게 했으며 이에 일본인은 통어세를 납부하지 않고 한

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한국의 연해 및 내수면의 어업권까지 강탈

한 것이다. 아래 기사12)는 당시 부산 근해 어업 상황을 잘 묘사하

고 있는 장면이다. 

1911년 10월 부산시장의 어류매출은 6만 4,399엔 정도로 도 

미가 가장 많고 상어, 전복, 삼치, 숭어, 새우, 문어, 볼락이 그 

뒤를 잇는다. 각 지역에서 이 시기쯤에는 일반적으로 불어(

)이었지만, 부산시장에서 잡히는 어획량은 전년의 같은 달에 

비해 1할 5푼 증가했다. 입어선( ) 평균에서 5푼 남짓의 

감소를 보았는데도 이러한 차이를 낳은 것은 월초에 정치망(

)으로 앞바다를 포획하고, 월말에 건저망( )으로 가을 

고등어의 풍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곳을 거점으로 하는 어선

수는 350여 척으로 히로시마( ), 가가와( ), 후쿠시마(

), 구마모토( ), 야마구치( ), 도쿠시마( ) 각 현이 

11) , pp.170-171. (박구병(1967) 앞의 논문, pp.359-360 재인

용)

12) 조선총독부 관보 제0367호, (1911.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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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다수를 차지하며 지예망, 수조망, 고등어류망, 고등어건착

망 등으로 주로 종사하였다. 어느 것도 다소의 성과를 거두고, 

잡힌 것의 대부분은 부산시장에서 판매하고, 나머지는 조선내

지, 일본내지로 직접 수송한다.

위 기사는 일본 통어자들이 한국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조선해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해지자 부산근해까지 침입해 어로행위를 하는 

서일본인의 어업활동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정치망( )과 고등

어건착망 등 발달된 어업종류도 대어를 수확하는데 한 몫을 했으

며, 또 어획물을 부산시장에서 판매했다는 것은 일본어업자가 어로 

행위뿐만 아니라 어류의 판매 및 유통분야까지 영역을 넓혀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일본상인들이 어류매매에 참여함으로서 

어물이전의 조선상인들이 상권을 잃고 도산하기도 하였다.

이상으로, 개항 후 일본 통어민들이 조선해로 진출한 배경과 부 

산으로 출어한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은 메이지정부가 들

어서자 제국주의로 눈을 돌려 부국강병과 식산흥업( )정책

을 실시했으며, 이에 이주정책을 펼쳐서 일본의 세력을 확장해가려

는 의도가 있었다. 조선어업을 경제적 이익과 예비수군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장려한 사람은 수산가 세키자와 아키키요( )이었

다. 그는 메이지초기 일본수산업 정책의 수립과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어업근대화를 목표로 조선어장과 일본근해에서 건착

망과 미국식 포경업을 도입하여 시험하였다.13) 이와 같이 서양어업 

기술을 도입하여 일본의 어업근대화를 지향한 세키자와 아키키요의 

수산업 발전 방향은 조선어업에 대한 장려책을 실시해서 일본제국

주의 팽창정책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책략이었다. 

그는 일본어민의 조선어장 진출은 군사 활동과 관계가 있으며  

조선해는 경비상 중요한 바다임으로 이곳에서 일본 어업을 발전시

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민들이 조선수로를 익히고 유사

시 해군 수병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해는 일본 해군의 

예비병들을 육성시키는 곳 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어업분

13) (1965)    : 、pp.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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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를 제국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삼아 불평등 조약을 강압적으로 

맺었고 또한, 조선어민보다 우월한 어구와 어선으로 조선어민의 

어장을 침입해서 수산물을 획득하는 등 어업침탈 정책을 폈었다. 

이런 침투해가는 과정에서 조선인과 갈등 및 분쟁이 많이 발생14)

했으며, 이에 조선 어민들이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약칭 통리아문)

에 상소를 올렸고 통리아문은 일본정부에 “조선어민이 어망을 설

치한 곳에서는 어업행위를 행하지 못하게 해 달라”15)고 일본 공사

에게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일본공사는 조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

다는 이유로 끝내 거절했고, 그 이후에도 일본어업자들의 횡포에 

양국 어업자들 사이에는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일본어업자

의 강탈은 조선어민들의 어로행위를 위축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조선을 식민지화 시키고 동북아 해역을 침략하기 위해 지

속되었다. 

이상으로 일본 통어민 침투의 과정을 분석한 결과를 아래의 [그 

림 1]에서 정리하였다. 통어민은 조선의 바다어장은 물론이고 내륙

의 어장까지 침탈하는데 기반역할을 하였고, 또한 조선의 식민지화 

및 제국주의 정책을 실현하는데 활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14) 이전 1880년대에는 제주도에서 격화, 도서나 연안에서도 1890년대 전

반까지는 땔나무와 물의 보급, 고기먹이감 보급을 위한 상륙으로 분쟁, 청일전

쟁 전 1893년의 단계에서 이미 일본어민은 조선연안에서 조선인과 싸움이나 폭

행 심하게는 살인사건 등을 벌여 일본영사관은 일본군의 군함을 파견했고 어민

끼리의 분쟁에 군함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전국각지에서 폭발. 

(2018)  の - の

に  、pp.57-59.

15) (1888년 11월 2일) [ 에서의 

]   ( ), 국사편찬위원회, p.62.(이

영학(2003) 개항 이후 조선인 어업의 근대화 시도와 그 좌절  성곡논총 34(1), 

성곡언론문화재단, p.25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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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본에 의한 조선의 어업 식민지화 과정

3. 이주어촌의 침투

일본인 이주어촌의 종류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러 일 전 

쟁 이전부터 개인의 생계를 목적으로 조선연안에 이주해서 정주한 

자유이주어촌, 일본정부의 지시로 각 부현 및 수산단체 등이 보조

금을 지원하면서 계획적으로 건설한 보조이주어촌, 자유 및 보조지

원이 결합된 이주어촌이 있다. 이주어촌의 성립동기에 대해서는 요

시다 케이이치( (1954))가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만16), 중

16) (1954) 앞의 책, pp.24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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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것은 이들 이주어촌의 일본인들은 조선의 어장과 수산업을 침

탈함은 물론 일본정부의 식민지 정책에 기여했다는 사실이다. 부산

은 일본어민의 최대 근거지였던 만큼 이주한 일본어민의 호구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부산의 대표적인 이주어촌으로서는 절영도

(영도), 대변, 용당, 하단, 다대포 등을 들 수 있다. 이 장에서는 일

본인 이주어촌 건설과 지원내용, 이주어촌 이주민의 직업적 특징, 

이주어촌 이주민의 경제적 활동내용 및 이주어촌과 관련된 어업협

회 및 사회단체 현황에 대한 역사적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 식

민지 정책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3.1 이주어촌 건설과 지원내용

3.1.1 영도

영도는 자유이주어촌으로서, 어업자의 정주지로 되었던 것은 1897 

년 이후이다. 1897년 1월 5일 강풍이 남쪽으로 엄습해와 풍랑 또한 

심해 부산항에 정박해 있는 일본인의 어선이 난파된 것이 50여척 

이상에 이르렀고 그 이외 다른 어구들도 유실되어 배도 파손되었었

다. 자원이 빈약한 일본어민들은 영업이 불가능하였고 이에 부산자

선교사 주관으로 2백 엔을 모아 이것을 일본영사에게 주어 선박의 

난파 등을 극복하도록 하였으며 그 후 조선어업협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이 영도에 어민이 이주한 기원이 된다.17) 

    초기 통어는 거의 영세성, 왕복으로 많은 일수 소요, 어선의 조난 증가, 단일

경영이 많았기 때문에 적기에 어로불가능시 타직으로 전환이 곤란, 통어자는 

대부분 장년남자로 풍기상 사회상 몇 가지 문제발생 

    러 일 전쟁으로 인구증가 및 자본주의적 경제발전 등으로 대만이나 사할린

으로 식민적 이주 성행 한반도 방면으로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농업이민

과 상응하는 이주어촌 건설

    청 일, 러 일 전쟁 양 전쟁 후 조선해안 출어 일본인은 군수식품조달에 협

력, 정책의 관점에서 조선에서 이주어촌 건설은 긴요

    1908년 한국어업법 발포, 종래 한국 궁내부의 직할어장 등 중요어장이 넓게 

한일 양국인에게 개방, 이방인에 대한 어업의 허가는 한국이주자에 한해서 

가능

17) (1921)  に ける   、pp.1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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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하단

하단은 보조이주어촌으로서 1908년 일본식산회사(당시 아도양패 

회사( )) 출장소를 설치하고, 오카야마 현에서 다수의 

장어 잡이 어부들이 도항해 장어 매수와 그 외 장어통조림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점점 일본인의 이주자가 증가했다. 1921년 당시 

한국인을 고용하여 장어어업을 경영하고 있었던 사람은 일본식산회

사외 2명이었고 어선수는 225척으로 많았다. 더구나 일본식산회사

는 하단에서 북쪽으로 약 반리의 장소(낙동강 동해안)에 수면적 4

만평의 장어 양식장을 설비했다. 1912년 낙동강 입구라는 지리적조

건과 바다수질의 특징으로 김 양식에 적합하다고 예상하고 하단주

재 토구마타로( )에 촉탁해 시험을 하도록 했다. 그 결과 성

과가 양호하고 색이 윤택하며 향과 맛이 좋아 동경만 아사쿠사의 

김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김 생산에 적합한 곳임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1916년까지 계속 김 양식 축식( )을 한 결과, 

1917년부터 일본인 사이에 영리적으로 통발을 세우게 되었다. 김 

양식 사업이 발흥하여 통발면적 약 8만평에 생산액은 4만엔 내외로 

하단에서 유력한 산업에 이르렀다.18)

3.1.3 대변

대변은 자유 및 보조지원이 결합된 이주어촌으로서, 1896년 처음 

으로 오카야마현 히비( ) 마을에서 삼치류망( ) 어선 10척

의 통어가 있었고, 그 이후 히로시마현 바다장어 연승( )어선의 

통어가 있었다. 1905년에 오카야마현 삼치류망( )어업자는 단

체를 조직해 해마다 37~38척의 통어가 있었으며, 1907년경부터 오

카야마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주해온 이주자가 보이곤 했다. 1908년 

1월에는 후쿠오카현 치쿠호( ) 수산조합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가옥을 건설해 12호를 이주시켰고, 그 후 해마다 이주민을 증가시

켜 1911년까지 24호에 달했었다. 치쿠호 수산조합의 이주자는 불어

18) (1921) 앞의 자료, p.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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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울러 이 촌락에 대한 관리감독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후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 1915년까지 2~3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는 일본으로 귀환하였다. 당시 감독자인 이리

에( )모씨가 해당 조합의 토지, 가옥 및 어업권 등을 양도 받아 

경영했다. 그리고 통어자는 삼치류망( )단체 외, 히로시마현 

도모( )마을의 바다장어 어업자단체에서 해마다 통어했었고 기타 

고등어박망( ), 고등어박류망( ), 삼치조조( ), 도

미연승( ) 등의 통어자가 점차 증가했다.19)

3.1.4 용당

용당은 보조이주어촌으로서, 야마구치( )와 오이타( ) 양현 

( )의 장려보조와 관련된 단체이주어촌이다.

야마구치어민이 조선해에 통어를 개시한 것은 1884년경부터이며  

야마구치 현으로부터 장려를 받은 것은 1906년이다. 야마구치현 수

산조합은 이주후보지로서 용당의 땅 2천백 여 평을 구입하고 이후 

1907년 1월 가옥 6호 1동, 1908년 3월 가옥 6호 1동, 1909년 7월 

가옥 5호 2동을 건설하여 각호에 이주어민을 수용하였다.20) 그리고 

1910년 야마구치현 수산조합의 경영에 의해 같은 현의 사람이 이주

해 가옥 16호와 53인이 있었다.21) 야마구치현은 부업장려의 취지로

서 밭 3정( ) 4반보( )여를 구입해 본 이주어민에게 배속해 경

작하도록 했으며, 가옥은 무임대로 하고 밭은 소작료를 징수하였다. 

1921년 당시 야마구치현 출신의 이주민은 12명이고 감독자는 야마

구치 수산조합의 촉탁에 의해 창설된 이래 사이토 쇼자부로(

)가 맡아 이주어민의 감독보호에 힘썼다. 

오이타( )현 가지마( ) 이민단은 1914년 3일 주로 한국의  

농사개발과 관련이 컸으며, 부대적 사업으로서 반농반어식 이주어

촌을 경영하는 동양척식회사의 모집에 의해 이주하였다. 회사 이주

19) (1921) 앞의 자료, pp.115-116.

20) (1921) 앞의 자료, p.111.

21) (1910)    , 、p.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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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규정에 기초해서 1호 평균 8반보( )남짓의 소작지를 부여받

았고 각자가 가옥을 건설해 영주( )적 요소를 구비했다. 당초 이

민 11호가 1920년 말에 이르러서는 9호로 감소했는데도 이주지의 

기초가 점점 견고해져갔다.22)

3.1.5 다대포

다대포는 보조이주어촌으로서, 1906년 후쿠오카현 치쿠호( )수 

산조합에서 이주어촌 건설을 계획하여 가옥 1동 9호를 건축했고, 

같은 해 6호를 이주시켜 각 호에 보조금 150엔씩을 지급했다. 기무

라 츠루키치유키( )를 감독자로 지정하고 지예망( )

과 호망( )으로 거제도에 출어하게 되면서 이들은 다대포에 거

주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꼈다. 따라서 거처를 거제도로 옮기게 됨

과 동시에 일부는 고향으로 귀환하였으므로 1921년 당시 잔류하는 

이주민은 3호로 줄어들었고 사실상 없어졌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주민을 수용한 가옥은 전부 부식했고 토지는 치쿠호( )수산조

합의 소유로 잔류자 기무라 츠루키치유키로 하여금 계속 관리하도

록 했다.23)

이상으로 일본이 부산에 이주어촌을 건설했을 때의 일본정부의  

지시로 각 현 및 수산단체의 지원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정부는 당시 어업을 전업으로 하는 어민집단에게 특별한 정책을 실

시하여 지위를 부여하고 또는 수군, 수병, 선원으로 부역시킬 우수

한 어민을 손쉽게 징발하려는 정책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래서 일

본정부가 한반도로 이주하려는 어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이

주어촌을 건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었다. 여기

에 일본 서해안 지역의 황폐된 어장에서 어로생활을 하던 어민들은 

조선해가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어민들 스스로가 개인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이주하여 정주하면서 형성된 자유

22) (1921) 앞의 자료, pp.111-112.

23) (1921) 앞의 자료, 부록(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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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어촌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각 현에서 보조금을 받아 건설된 

보조이주어촌이 있었다. 보조이주어촌은 정부 및 각 부현에서 의도

적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식민정책의 일환이었으며 이들의 

이주는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식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본이 

대륙침략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일정의 군사적 전진

기지 역할을 할 이주어촌의 건설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이주어촌 이주민의 직업적 특징

본 절에서는 일본이 조선에서 어업기지를 확대해 조선연근해를  

중심으로 조선어업을 지배해서 식민지화 해가는 실태를 밝히는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이주어촌에서의 일본인의 지역출신에 대한 분

석은 의미를 두지 않았다. 반면, 일본인의 인구수량과 직업적 특징

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부산의 주요 이주어촌에 대해 분

석한다.

3.2.1 절영도(영도)

절영도의 이주형태는 자유이주 어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자유 

이주 어촌이 형성될 수 있었던 사회적 배경은 개항이전부터 일본

인 거류지인 절영도 왜관이 있었고 또한, 개항 후에는 인근에 조선 

침략의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한 일본인 전관거류지가 설립이 되어 

일본인들의 왕래가 많았다. 지리적으로 부산의 출입 관문 항과 인

접한 절영도가 어업 및 수산업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 사업적 가치

가 있었으므로 이주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사업적 장점으로는 일본

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일본에 비해서 어획물의 매입가격이 놀라운 

정도로 저렴했으며 조선인과 일본인의 수산물에 대한 기호가 많이 

달랐다. 또한 인건비가 일본인보다 낮은 조선인 어부들을 적극적으

로 동원함으로써 더욱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아래 <표 2>는 절영도에 이주한 일본인의 직업 및 인구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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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고 있다. 이주어촌의 일본인 인구가 4천 명이 넘고 어업 및 

수산업 분야의 인구는 33.6%이며 공업 분야의 일본인 인구가 14.4%

를 차지한다. 공업 분야의 일본인 인구가 많은 것은 영도에 일본의 

어선수리 및 건조를 위한 조선 및 연관 산업의 인프라가 구축되었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어업 및 수산업 분야와 관련이 없는 직업의 일본인 66%가 이주 

한 것은 절영도에 일본인 인구가 많아 일본인 사이에 다양한 경제

적 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절영도는 개

항이후 일본의 해군용 저탄창고를 건립하기 위해 절영도 흑석암의 

4900평의 조차약관이 1886년 조인되어 일본의 조차지로 전락24)하

는 등 제국주의 침략의 일면을 보여주며 민간인 토지를 일본인들의 

매점으로 일본의 발언권이 점점 더 높아갔다. 이처럼 계획적으로 

조선의 식민지화를 고려한 일본의 토지매점과 마찬가지로 어업 및 

수산업 분야의 침탈은 물론 농업, 공업 및 상업 등의 분야에서도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독립적 일본인 어촌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

한 직업군 일본인의 이주를 계획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절영도는 부산의 다른 이주어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신 

직승려25)와 대좌부가 있는 것이 특이하다. 이주자가 가장 많았던 

만큼 일본내지인 자체에서도 갈등 등이 발생했을 것이고 이에 승려

들은 당사자들의 정신적인 수양 함양26)에 일임을 하였을 것이다. 

대좌부는 1916년 6월 경상남도 경무부 고시 제7호 대좌부 창기 

취체 규칙 제3조에 의하여 부산의 영업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여

기에는 기존의 공인 유곽 지역인 ‘녹정’과 초량( ), 목도( , 

영도), 주갑( , 현 영도구 영선동)과 동부 유곽(현 영선동) 4곳이 

24) (2003)    부산광역시영도구、pp.84-88.

25) 당시 일본의 종교는 ‘정치와 서로 상부상조하며 국운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는 것을 신조로 삼을 정도로 정치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다. 따라서 일제강점

기 일본의 종교는 우리나라에 대한 식민지 침탈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쟁 

정책을 적극 선전하고 참여했으며 물자공출을 강권했다. 

(1922)    、p.18(이정학(2016)  방어진 근대의 길

을 걷다-방어진 근대문화유산 이야기  울산발전연구원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p.122 

재인용)

26) (1954) 앞의 책, p.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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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었고 목도 동부 유곽은 1930년대 이후에도 존속하였다. 유곽 

설치 초기에는 대좌부 업자나 창기나 유곽 출입자가 대부분 일본인

이었으나, 점차 조선인의 비율이 높아졌다.27)

<표 2> 절영도 이주어촌의 이주자 호구( )

구분 어업 어부
수산

제조

수산

상업

수산

이외

각종

상업

농업

목축

각종

공업
의사

신직

승려

관

공

리

대

좌

부

요리

음식

기타

유업자

무직

업자
계

호 208 203 10 9 124 40 176 3 7 34 17 12 205 90 1,138

남 467 292 14 18 216 92 354 7 15 62 13 18 397 246 2,211

녀 450 153 13 10 173 78 253 6 12 37 37 17 470 294 2,003

인구

합계
917 445 27 28 389 170 607 13 27 99 50 35 867 540 4,214

인구 

비율

(%)

33.6 9.2 4.0 14.4 0.3 0.6 2.3 1.2 0.8 20.6 12.8

출전: (1921)  に ける   , pp.101- 

106을 분석 정리한 것임

3.2.2 하단

1910년 하단에 이주한 일본인은 주로 어업 및 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었다.28)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하단 인근은 일본인 어

민이 이주하기 이전의 통어행위부터 한국인 어업에 피해를 입혔고, 

본격적으로 조선의 어업자원을 강탈하기 위해서 아래 <표 3>과 같

은 직업을 가진 일본어민이 이주를 하였다. 이주자의 특징은 농업, 

통조림 제조, 우편소 및 경찰관이 포함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으로 농업이주자는 당시 일본 농민을 구제하려는 목표를 지닌 동양

27) 부산역사문화대전

   http://busan.grandculture.net/Contents?local=busan&dataType=01&contents_id= 

GC04206347(검색일:2020.10.18.)

28) (1910) 앞의 자료, p.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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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식주식회사의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에 의해 조선 전체 이주어

촌에 이주시켰다. 이런 이주어촌에서 조선의 소작농으로부터 수탈

한 소작료는 침략사업의 자원금이 되었다. 또한, 수산물 제조업인 

장어통조림을 통하여 수산업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 계획되었음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중요한 지리적 조건29)을 갖

추고 있는 관계로 경찰관을 파견함은 물론 전신과 전화의 기능을 

갖춘 우편소를 설치하여 군사적 정보 인프라로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일본은 당시 치밀한 계획을 통하여 조선을 군사적 및 

경제적으로 식민지화를 추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하단 일본인 이주어촌의 이주자 호구( )

호구 어업 농업
통조림

제조
목수 잡화상 여관 교원 우편소 경찰관 합계

호 23 8 1 1 4 1 2 1 2 43

남 50 16 2 4 7 2 3 2 4 90

녀 45 18 1 4 7 2 3 1 3 84

인구

합계
95 34 3 8 14 4 6 3 7 174

인구 

비율(%)
54.6 19.5 1.7 4.6 8.0 2.3 3.4 1.7 4.0

출전: (1921) に ける  , pp.94-95

를 분석 정리한 것임

3.2.3 대변

대변에 일본이주자의 직업분포를 보면, 어부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음식업 요리업의 비율이 높으며 중매업, 금대업 및 여관 

등의 소비성 도시의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 이

29) 1894년 갑오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을 때 부산-하단 간 군용상의 필요에서 도로

를 개수할 것을 일본외무성에 상신할 정도로 하단의 지리적 조건은 군사전략상 

중요한 곳이라고 기술. 와 간의  

 (발송일 1894. 5월~9월 사이)(김승(2010) 앞의 논문, p.27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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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는 대변항은 통어선들의 왕래가 많은 소비성 항구로서 기능을 가

진 수산항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음식업 요리업의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 김승(2010)은 통계수치에 유곽( )수치가 포함

되었고 경상남도 경무부에서 1916년 6월 경남의 유곽지역으로 대변

항을 선정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30) 대변이 절영도 및 하단의 

이주어촌에 비해서 이주한 인구가 적었지만, 의사와 교원이 포함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점이다. 의사는 일반의원와 치과의원 각

각 2곳의 의사였으며 교원은 이주자들의 자녀들 교육상 필요했을 

것이다. 취학아동의 학년은 6학년까지 있었으며 남자가 21명, 여자

가 26명으로 합계 47명이었다.

<표 4> 대변 일본인 이주어촌의 이주자 호구( )

호구 어업 중매업 목수 잡화상 과자상 의사 교원 이발직 탕옥 금대업 여관
요리업

음식업
합계

호 16 2 1 4 1 2 1 1 1 1 1 4 35

남 24 5 3 7 1 2 3 1 1 2 1 6 56

녀 21 5 1 8 1 2 2 1 2 3 2 10 58

인구 

합계
45 10 4 15 2 4 5 2 3 5 3 16 114

인구 

비율

(% )

39 .5 8 .8 3 .5 13 .2 1 .8 3 .5 4 .4 1 .8 2 .6 4 .4 2 .6 14 .0

출전: (1921)  に ける   , p.116을 분

석 정리한 것임

3.2.4 용당

용당은 부산항을 사이에 두고 절영도와 마주보는 지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1797년 정조 21년 9월 6일 외국 범선 1척이 부산 

용당포에 표착되는 등31) 용당포는 부산 외양에서 가장 접근하기에 

30) 1916.6.24. (김승(2010) 앞의 논문, p.13 재인용)

31) 이학수 정문수(2018) 영국 범선의 용당포 표착 사건  해항도시문화교섭학 

20,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pp.269-307.



공미희 / 근대 부산에 침투한 일본어업자의 실태분석    

용이한 포구였다. 이러한 포구의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이 군

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두어 일본인 이주어촌을 건설하였을 것

으로 판단된다.32) <표 5>는 이주자의 직업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

며, 특이한 것은 반농반어 및 농업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농지가 많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경우에 비해서도 농

업적 비율이 높다. 이것은 다른 이주어촌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 

농민을 구제하려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적극적인 이민정책 추진에 

의해서 땅의 구매를 바탕으로 조선인들의 소작료의 수탈과 관련성

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을 매입하는 등의 수단으로 일

본인을 이주 및 일본 마을을 건설해 일본인의 생활 영역권을 확장

시켰으며 또한 이주어민들이 조선해에서의 어로구역를 침범해 점점 

확장해 나갔던 방법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전초기지라고 볼 

수 있다.

<표 5> 용당 일본인 이주어촌의 이주자 호구( )

호구 어업 반농반어 농업 상업 석공 기타 합계

호 9 7 3 2 1 1 23

남 16 17 9 6 3 2 53

녀 15 19 7 3 1 2 47

인구합계 31 36 16 9 4 4 100

인구 

비율(%)
31.0 36.0 16.0 9.0 4.0 4.0

출전: (1921)  に ける   , p.112을 분

석 정리한 것임

32) 일본의 이주어촌건설 지역은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건설되었

다. 예를 들면, 어청도도 군사전략상의 요충지, 태풍 등에 대한 대피항( )

으로서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지를 점하고 있었고, 이에 본격적인 이주가 

1903년에 시작되었으며 1911년부터 이주어촌으로 성장했었음 알 수 있다. 박중

신(2011) 어청도 어촌취락의 공간구조와 주거형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

학회논문집 13(1), 한국농촌건축학회,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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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주어촌 이주민의 경제적 활동

3.3.1 절영도(영도)

1910년 절영도 거류 일본인의 호구는 451호에 1,801명으로 대다 

수는 주비에 살았으며 어민들은 하루에 7십 내지 8십 척에 달하는 

신선한 생선을 부산거류지 및 수산회사의 어시장에 공급했다. 이들

은 부산거류민을 공동민단으로 조직하고 또한 소학교를 1907년에 

신축했으며 당시 학생수는 170명이었다. 그리고 우체국은 1907년 4

월에 설치되었고 11월에는 전신전화가 설치되었다.33)

절영도에서의 어업종류는 팔각망( ), 걸망( ), 호망( )  

등을 포함하여 전체 24개 종류가 있었으며, 이것들은 일본인 이주

어민과 조선어민의 어업활동에 필요한 어선과 어구수 및 어획고를 

나타내고 있다.34) 어부를 제외한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일본과 조

선의 내용이 구분되지 않아서 일본의 특징을 확인할 수 없지만, 다

양한 어류에 대한 어로활동이 실시되었고, 본 어부의 수는 조선인

과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일본 어부는 망어업에 종사를 하였

고, 또한 연안어업용 일본식 어선에 선장 혹은 노지로서 고용되어 

일을 하였다. 한편, 고용된 조선인 어부에 비해서 급료선불을 받을 

수 있었고 급료도 조선인(17엔 정도)에 비해서 최고 13엔 높게 받

는 등 조선인 어부를 차별 및 하급수준으로 대우 및 이용하였다. 

또한 절영도에 어선의 건조 및 수리를 위한 일본인 소유의 군소조

선업체를 포함하여 조선업체가 무려 30여개소나 운영35)되었으며 이

들 많은 조선소는 어업 및 수산업 침탈을 위한 조선산업의 인프라

로 구축되어 결과적으로 군함을 건조하게 되는 등 제국주의 정책에 

기여하기 위한 산업시설로 간주할 수 있다.

33) (1910) 앞의 자료, pp.573-574.

34) (1921) 앞의 자료, pp.106-107.

35) (2003) 앞의 자료, pp.3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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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하단

1910년 하단에는 일본인이 이주하는 경우가 많았고 부근의 이주 

자와 함께 일본인회를 조직해 심상( )소학교를 설립하는 등 총 

호수 45호수에 인구는 110명으로 이들은 어업 및 상업 등에 종사하

였다.36)

일본인 어업자의 잉어(1,500)와 장어(8,800)와 관련된 총생산액은  

10,300엔이었고 이들 어로 행위를 위해 조선인이 고용되고 일본인

은 업주 및 업주의 가족으로 종사했다. 조선인 하루 월급은 15엔으

로 절영도의 경우보다 낮았다. 어획된 장어는 살아있는 상태로 중

매인에게 판매되어 오사카, 부산, 경성 및 만주 방면으로 운송되었

다. 어부수는 일본인이 30명, 조선인이 23명으로 조선인에 비해서 

일본인이 더 많았고, 업주 대비 어선수는 각각 23개에 25개로 비슷

했다. 장어 잡이와 함께 장어통조림의 수산 제조업도 실시하여 장

어의 수요가 적은 시기에 제조하여 오사카로 운송하였다. 장어 통

조림의 생산량은 26,880엔으로 잉어와 장어의 어업 총생산량의 2배

가 넘는 금액이다. 일본식산회사는 장어 양식장까지 건설하여 장어 

양식 사업까지 실시하였고, 1921년에는 조선인과 일본인 합동의 낙

동강 김어업 조합을 설치하여 김 제조의 개량증진 등 김양식업의 

발달을 도모하였다.37) 이와 같은 합동조합 설치에 대해 선행연구에

서는 쌍방이 경제적 이익과 자신의 처지에서 상호 이해를 추구하는 

‘합리적 계약관계’ 라고 기술38)하고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조선으

로 건너온 많은 일본서민이 ‘풀뿌리 식민지 지배’의 일본정책에 이

용39)되었던 만큼 이런 합리적 계약관계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더라

도 결국은 일본정부의 의도 하에 조선의 식민지 지배에 기여하는 

결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합리적 계약관계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6) (1910) 앞의 자료, p.579.

37) (1921) 앞의 자료, pp.95-98 표를 참조해 분석.

38) 김승(2010) 앞의 논문, p.39.

39) 다카사키 소지 저 이규수 역(2006)  식민지 조선의 일본인들-군인에서 상인, 

그리고 게이샤까지-  역사비평사, p.3,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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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대변

대변에 이주한 일본어업자들의 어장은 주로 대변 앞바다 및 연해

였으며 이들은 장어지예망( )이나 삼치조조( )에 종사

하였다. 어획한 삼치와 붕장어 및 고등어의 일부는 중매인 운반선

에 팔았는데 고등어의 일부는 염장용으로 처리하여 대변항에서 바

로 팔았다.40) 일본어부 월급은 30~50엔을 지급받았고, 조선어부는 

대변리 부근에서 고용되어 월급은 10엔~20엔으로 차별지급 받았

다.41) 

3.3.4 용당

1910년 이 지역에 이주해온 일본인의 경제적 활동은 수조망(

)이나 연승( ) 및 외줄낚시였으며 어획물은 부산으로 전송되어 

판매되었다.42) 또한, 이들 이주어민들의 어장은 주로 용당 앞바다와 

부산만, 동래군 연해 등이었으며 어민들은 멸치, 도미, 농어 및 오

징어 등을 어획하였다. 어로행위에 필요한 추가적인 인력으로서 조

선인을 고용하였고, 그물 어획물을 절반으로 분배하여 일부는 그물

과 배에 분배하였고 나머지는 배의 종업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였

다. 어업과 관련된 어선 및 어구 등에 대해서는 다른 이주어촌과 

같이 특별한 내용은 없다는 것을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43) 한

편, 용당 이주 일본인은 통척을 통해 반논반어 형태로 이주를 하였

으므로, 아래 표와 같이 동양척식주식회사의 땅 8반의 밭에서 농업

활동을 하였다. 

40) (1921) 앞의 자료, p.118 표를 참조해 분석.

41) (1921) 앞의 자료, p.118.

42) (1910) 앞의 자료, p.528.

43) (1921) 앞의 자료, p.113 . 관련 표를 참조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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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용당 이주어민의 부업으로서의 농업경영

지목
면적

( )

자작 또는

소작
소작료

수확물

종류 수량(석) 금액

밭

8반 소작 반분 나락( ) 18 180

99 소작
회사규정에 

의함
나락( ) 244 2,440

합계 262 2,620엔

출전: (1921)  に ける   , p.113을 정

리한 것임

3.3.5 다대포

1910년 이 지역에는 일본인의 이주자 23호로 100인이 거주해서  

살았고 어호( )가 15, 의사 1, 잡화상 3, 기타 3호로 이루어졌다. 

이미 1908년 4월 중순에 일본인회를 조직했고 소학교도 신축을 했

다. 어업은 지예망, 호망, 연망 등으로 어로활동을 했으며 호망을 

설치하는 장소는 마을 사람들 소유의 어전어장을 차입했다. 기타 

차입료는 1년에 상급은 3백 엔, 중급은 2백 엔, 하급은 100엔 내외

로 했으며 어획물은 부산에 전송해 쌀, 석유 등의 잡화를 매입하여 

돌아가는 사람에게 판매했다.44) 1900년만 해도 일본 가고시마현 출

신 어부들이 고등어 잡이를 위해 80척의 어선이 정박하기도 했지

만,45) 이들 이주어민들은 1915년까지 어업활동을 진행하였고 1921

년에는 이주어촌의 기능이 상실하였다.

3.3.6 기타

덕민동(민락동)에서 일본어민들은 이곳에 호망을 설치했고 인가  

32호가 있었으며 지예망에 종사하는 것 외는 어장어업에 고용되어 

따로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호암포(광안리)에서 일본인들은 창고

44) (1910) 앞의 자료, pp.578-579.

45) (1921) 앞의 자료, 부록( )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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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두고서 멸치어업을 했으며, 용호에서는 일본인이 정주해 제염에 

종사했다. 나칸즈쿠 사토나니가시( )의 경영에 관계  해서 

염전 30정을 보급했고 간척지 30정을 보유했다. 암남포(암남동)에서

는 일본인 1호가 있었으며 도쿠시마현 수산조합에서는 이 장소를 

어민이주지로 선정하였다.46) 

이상으로 부산의 일본인 이주어촌의 경제적 활동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어민들은 지예망, 팔각망( ), 호망( ) 등과 

같은 어로작업으로 이주어촌지역은 물론이고 부산앞바다 전체에 조

선어민의 어장에까지 침범해서 어로행위를 했다. 어로작업에서도 

조선인은 일본인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등 하급수준으로 

대우 및 이용하였다. 또한 멸치, 도미, 농어 및 오징어 등의 어획물

을 부산어시장에 판매하는 등 유통업체까지 세력을 확장시켜 조선

어민들의 판매활동을 제한시켰을 뿐만 아니라 침범해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이주어촌과 관련된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 현황

1910년대는 어업조합 설립과 조합원 가입 그리고 어업조합 활동 

이 미미했지만, 총독부의 적극적 지원 방침으로 어업조합을 비롯한 

사회단체의 활동은 1920년대 들어 확대되었다.47) 즉, 당시 총독부

가 어업관련 조직을 통제했고 이들 어업단체는 총독부의 정치적 영

향에 따라서 조선의 식민지 운영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일본인 이주어촌과 관련된 대표적인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어업협회를 들 수 있다. 1897년 부산주재 일본영사 이

46) (1910) 앞의 자료, pp.526-530, pp.573-580에서는 덕민동(민

락동), 호암포(광안리), 남천 등 25개 지역의 부산지역 어촌의 현황과 일본인 어

로활동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일본인 이주어촌과 관련된 지역

만 기술했음.

47) 최재성(2014) 1910~20년대 일제의 어업조합 방침과 운영  사림 제 47호, 수

선사학회, pp.1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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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인 히코키치( ) 주도 아래 일본인어민 감독기관이 창

설되었다. 이쥬인 히코키치는 1897년 2월 부산거류 일본인유지들과 

일본 히로시마현 및 야마구치현 13현 출신 어업자대표와 협의하여 

감독교정 및 수산단체 설립목적으로 조선어업협회를 설립하였다.48) 

이 조선어업협회는 조선해에서 어로행위를 하는 일본어선을 시찰하

면서 보고서를 작성했다. 주로 당시 어업현황을 파악하거나 또는 

조선인과의 분쟁조정, 일본어민의 직면한 문제 해결 등을 처리49)하

면서 일본어민들을 구제하고 보호했으며 일방적으로 일본인에게 유

리한 방향으로 해결하려는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일본어민과 조선

인 사이에 분쟁은 계속 되었고 조선인들의 일본어민에 대한 부정적

인 인식은 계속되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

면서 조선어업협회를 1900년 5월에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로 통합시

키고 본부를 부산에 두어 영사의 지휘 감독아래 어민들을 통제하였

다.50) 일본어민들이 연합회에 상담한 것은 조선인 간의 고충과 갈

등이었으며 이것을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연합회는 조선인

의 불만을 제압하고 일본인 어업권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활동을 하

였다. 결국, 이연합회는 일본 정부의 통제와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

를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이후 1903년 4월 이 조직을 개편해 조선해수산조합을 만들었고  

1906년 통감부가 설치되면서 조합에 대한 감독은 조선재류의 부산

영사로부터 통감부의 감독으로 변경되었다. 통감부의 수산정책은 

조선으로 출어한 일본어민이 정정당당하게 어로행위를 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게 장려 감독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1908년 조일어업협

정이 발포되면서 조합의 업무는 조일어민의 분쟁 방지, 조선인어민

을 감독하는 업무까지 확장하였다. 1910년 한일병합과 함께 일본은 

수산업 수탈을 가속화시켰으며 1911년 본격적인 수탈을 위해 어업

48) 김수희(2004) 개항기 한국내의 일본인 어민의 조직화 과정  수산연구 20, 한

국수산경영기술연구원, pp.45-47.

49) (2018) 앞의 책, pp.58-59.

50) 김수희(2004) 앞의 논문, pp.48-50.



日本語文學 第 輯

령을 공포하고 이에 따라 조선해수산조합은 조선수산조합으로 그 

명칭을 바꾸게 된다. 조선수산조합은 조선인까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조선해수산조합과 달랐다. 조선해수산조합이 일

본인 어민의 이주를 장려하고 이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했

다고 한다면, 조선수산조합은 일본어민들의 어획물을 수산시장에 

판매하는 어물유통을 관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수산물의 판로 등 간

접적 지원에 주력하였다. 아울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조

선인을 조합원으로 포섭하여 조합비를 징수하는 방식으로 충당하는 

등 교묘한 방법으로 조선의 수산업을 침탈해 갔으며 조선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기타 일본이주어촌과 관련된 사회단체로 부산에는 부산 수양회,  

부산번영회51), 부산이사청 관할 일본인 단체 등이 있었고, 결국 이

들 사회단체는 일본정부의 조선의 식민지 지배 정책과 무관할 수 

없었으며 어떤 형태로든지 식민지 지배정책에 기여할 수밖에 없었

다. <표 7>은 통감부 제 3차년보에 따라 1908년 말 당시 일본인이 

부산에 조직한 각 자치단체 및 기타 지구, 호구를 표시한 것이다.

<표 7> 1908년 부산이사청 관할 일본인 단체

위치 및 명칭
민단 지구 및 

거류지 구역
호수

인구

남 여 계

이사청

(관할)

부산

거류민단

부산전관거류지, 

절영도, 초량, 

부산진, 고관

5,083 10,231 9,435 19,666

동래

일본인회

동래군 내, 동래, 

금산리, 대제리
60 110 115 225

구포

일본인회
동래군 내, 구포 65 120 100 220

하단

일본인회

동래부 사하면의 

일부
45 65 45 110

출전: (1910)    , , pp. 

437-438.

51) 박철규(2005) 부산지역 일본인 사회단체의 조직과 활동-1910년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6, 부산경남사학회, pp.16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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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통감부 설치와 함께 1906년 1월에 한국의 각 지방에서 일 

본인들의 활동과 이익을 보장하고 지방행정을 장악하기 위해 이사

청을 운용하였다. 부산이사청은 거주하는 일본인들의 이익을 보호

하고 각종 활동을 보장했으며 관할지역 내 주요지역에 거류민단, 

거류민회, 일본인회 등의 설립에 간섭을 했다. 일본인이 조선에서 

상업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었고 또한, 조선 식민지화를 보조하는 

조선 거주 일본거류민이나 조직단체에 지원을 하는 등 실제로 초기 

조선을 식민지화 하는데 앞장서서 충실히 식민정책을 수행한 사회

단체라고 할 수 있다.

4. 결론

본고는 근대 부산에 침투한 일본어업자를 인적이동의 매개체를 

바탕으로, 통어민과 이주어촌으로 분류해서 일본이 조선으로의 어

업진출과 함께 점점 일본의 어업기지를 확대해 조선해 및 조선어업

을 지배해서 식민지화해가는 실태를 분석했다.

1876년 조일수호조규 이후 일본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일본인이 

유리한 조건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각종 조약들을 체결해 조선해에

서 수산자원을 침탈하는 과정을 부산에 건너온 통어민의 인적이동

을 바탕으로 고찰했다. 그러나 통어에 대한 문제점 대두로 이주어

촌 건설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메이지  기 일본수산업 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세키자와 아 

키키요가 조선어장 진출은 군사 활동과 관계가 있고 일본제국주의 

팽창정책과 일치한다고 말했듯이, 일본정부는 조선을 침략해 제국

주의의 일환으로 삼겠다는 의도 하에 일본어업자들을 조선에 이주

시키는 정책을 실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산에 본부를 두어 

일본어민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 조선해통어조합연합

회도 역시 러 일 전쟁이 발발하자 군용식량 보급지로 조선에 이주

인 어업근거지를 건설하였다. 이때부터 조선연안에는 소규모의 일

본인 집단 어촌이 급속히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부산에도 절영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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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롯해서 대변, 용당, 하단, 다대포 등에 이주어촌이 형성되었다.

부산의 일본인이주어촌이 건설되기까지의 지원내용과 이주어촌 

이주민의 직업적 특징 및 경제적 활동내용 그리고 이주어촌과 관련

된 어업협회 및 사회단체 현황 등을 통해 일본어업자들이 조선에 

침투해가는 양상을 이주어촌단위의 인적이동에 초점을 맞추어 그 

실태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절영도처럼 러 일 전쟁이전부터 일본어

업자들이 개인의 생계를 목적으로 이주해서 정주한 자유이주어촌과 

하단, 용당, 다대포처럼 일본정부의 지시 하에 각 현 및 수산단체가 

일본어업자들에게 보조 장려금을 지원해서 그들을 조선으로 이주시

켜 건설한 보조이주어촌이 있었다. 그리고 대변처럼 처음에 자유적

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뒤에 각 현의 수산조합으로부터 보조 장려금

을 받은 자유 및 보조이주어촌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본은 조선에서의 권력을 확장시켜 조선을 침략하려는 책략이  

강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총책임자를 한 명 두고 모든 분야에서 

일본정부의 지도하에 움직여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부산 앞바다에서의 조선인의 어장을 침범 및 확장해 식민지화 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선어민들 간의 갈등 및 분쟁이 많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부산에 본부를 둔 조선해통어조합연합회는 일

본어민들만의 조선인 간의 고충과 불만을 해결해 줬으며 결국, 일

본 정부의 통제와 목적에 부합되는 행위를 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확보하였으며 조선의 식민지 지배정책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또한 전쟁 시에는 이주어촌에서 어획된 수산물이 일본으로 

운반되어 군수식품조달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아울러 만주로까지 

수산물 수출 등을 통해 조선의 식민지정책에서 나아가 동아( )

정책의 관점에서 제국주의화하려는 의도가 짙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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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he Real Status of the Japanese Fishermen 

who Infiltrated Busan in Modern Times

Kong, Mi-Hee

This paper categorizes the Japanese entrepreneurs who infiltrated modern 

Busan into fishermen and migrant fishing villages, and analyzes the situation in 

which Japan was gradually expanding its fishing base and colonizing the 

Joseon Sea and the Joseon fishermen along with the advancement of fishing to 

Joseon. 

In modern Japan, fishing-related treaties were signed in favor of Japanese 

companies, and the number of fishermen coming to Korea for fishing increased 

rapidly by invading the fishing rights of the coastal and inland waters of Korea. 

And when the Russian-Japanese War broke out, a fishing base for migrants 

was built in Joseon as a military food supply site, and from this point on, a 

small group of Japanese fishing villages began to emerge rapidly along the Korean 

coast. Migrant fishing villages were formed in Busan as well as Yeongdo, 

Daejeon, Yongdang, Hadan, and Dadaepo.

The Japanese government, prefectures and fishery organizations provided 

subsidy incentives for these migrant fishing villages to move Japanese companies 

to Korea, and the Japanese people had a strong strategy to invade Joseon by 

expanding their power in Korea. In addition, during the war, fishery products 

caught in migrant fishing villages were transported to Japan and used for 

military food procurement. 

Key words : Japanese fishermen, fishermen, migrant fishing villages, modern 

times, Busan, fishery products, coloni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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